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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여 년 동안 진화론과 창조론, 또는 과학과 성경의 대치 논란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주가 창조했고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비 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우수한 과학업적을 남긴 분들은 거의 모두가 성경을 믿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수학 이론을 창안한 블레이즈 파스칼 (Blaise Pascal)은 지금의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론을 개발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특한 증거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구의 중력을 발견한 영국의 아이작 뉴튼 (Isaac Newton)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감 받은 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근본 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매일 성경을 공부한다.”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영국 욱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로버트 보일 (Robert Boyle) 교수는 1627년에 탄생했는데 그는 기독교 종교를 증명하는 보일 강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강좌의 내용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대양학 (Oceanography)의 창시자로 알려진 매티우 머리 (Mathew F. Murry)씨는 19세기에 미국이 배출한 과학자 였습니다. 그는 대양에도 물줄기가 흐르는 길이 있다는 학설을 성경의 시편 8장 8절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8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킹제임즈 판 영어 성경에는 “The fowl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nd whatsoever passeth through the paths of the sea.”라고 족혀있습니다. 그는 또 한 대학교의 설립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나는 미국과 영국에서 과학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질학설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인용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권위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질, 지구, 바다와 공중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마셀로 글라이슨 (Marcello Gleison)씨는 브리질 태생으로 다트머스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도 “과학은 하나님을 죽이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 (NASA)의 위성 전문 우주학자였돈 고 로버트 재스트로 (Robert Jastrow)씨는 “우주 항해사와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자가 무지의 산을 탐험했다. 많은 노고를 거쳐서 드디어 그는 산정을 거의 정복했다,  마지막 바위를 듣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가히 마지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학자들이었다, 그 신학자들은 산정에서 수 세기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즉 과학자가 노력과 노력 끝에 겨우 한 진리를 발견했지만 그런 진리는 이미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풍자를 말한 것입니다.


한 천체 물리 학자를 무신론자 친구가 찾아왔다 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는 자기의 실험실에 천체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신론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 모형은 당신이 만들었나요?” 그 말에 물리학자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모형은 저절로 생긴 것이랍니디.”  그말에 무신론자 친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체가 저절로 만들어 질수 있습니까? “  천체 물리학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보다 몇 억배나 복잡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우겨 대지 않습니까?  응당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실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밀히 논리를 전개 하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